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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림산업, 신용등급 A1으로 “약진”
한국기업평가, A2+에서 1단계 상승 … 동부한농화학도 A3-서 A3로

대림그룹과 동부그룹 계열기업의 기업어음 신용등급 개선이 주요 그룹 가운데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기업평가가 12월 결산 160개 법인의 2003년 상반기 또는 3/4분기 기준 기업어음 신용등급에 대한 정기 

평가를 완료한 결과, 대림그룹은 계열기업 가운데 고려개발(A3+ → A2-), 대림산업(A2+ → A1), 대림I&S(B+ 

→ A3-) 등 3개사가 건설경기 호조에 힘입어 등급이 상향됐다.

또 동부그룹은 동부제강(A3- → A3)과 동부한농화학(A3- → A3)의 등급이 개선됐다. 그동안 그룹 차원에

서 파운드리 반도체 사업이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아남반도체가 동부전자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시너지 효과

로 전반적인 실적 지표가 개선됐고 이에 따라 계열사 리스크가 일정 수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그러나 현대자동차그룹은 2002년 자동차 판매 호조로 4개 계열기업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반면, 2003년에는 

INI스틸(A3+ → A2) 1개사만 상승했을 뿐 8개사는 현상을 유지했다.

삼성그룹은 해외 공사원가 재조정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삼성엔지니어링(A2 → A3+)과 지속적인 적자

로 자본완충 능력이 약화된 삼성카드(A1 → A2+)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11개사는 변동이 없었다.

이밖에 대한전선그룹은 영업 외적인 자금 집행으로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 삼양금속(A3 → A3-)과 대한전선

(A2- → A3+)의 등급이 한 단계씩 하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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